
□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금년도 IMF/세계은행 연차총회(10월 

12-13일, 동경) 계기에 10월 13일(토) 동경(팔래스호텔)에서 개최되는 

“G-Zero 시대의 성장과 회복의 원동력”*이라는 제하의 국제심포지엄에 

패널로 참석한다.

 ㅇ 사공 이사장은 현재 리더십의 부재로 의사결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

있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, 특히 한․중․일 3국의 미래지향적인 태도와 

협력,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. 

   * 미쯔비시 금융그룹(Mitsubishi UFG)과 일본국제통화연구소(Institute for International 

Monetary Affairs)가 공동개최하는 동 심포지엄의 원제는 “Growth and Resilience in 

the Age of the G-Zero: Sharing Responsibilities in a Leaderless World"임.  

□ 동 심포지엄에는 Martin Wolf(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수석경제칼럼니스트), 

G-Zero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Ian Bremmer(유라시아그룹 회장)과 주최

측인 Nobuyuki Hirano(미쯔비시 금융그룹 회장)가 함께 패널로 참석한다. 

사회는 Toyoo Gyohten 일본국제통화연구소장이 맡을 예정이다.

□ IMF/세계은행 관계자, 각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, 외교관, 민간 금융

기관 관계자, 언론인 등 약 7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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